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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대인동과 계림동에 비주택인 모텔과 여관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보

증금이 없거나 매월 예상되는 주거관리비 5만 원 정도가 부담되어 모텔과 여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다. 가정해체나 사업 실패, 혼자 아픈 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서 이곳 모텔과 여관으로 흘러 들어왔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갈

수록 삶은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 생계지원과 주거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여 보증금과 매월 

주거관리비가 부담스러워 부엌도 없는 이곳에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주택 거주민들은 00모텔 00호로 호명되면서 장기간(3년 이상)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철저하게 사회적 삶이 없는 상태로 모텔과 여관 00호에 자신의 

한 몸으로만 유배되어 있는 현실이다. 주거 공간은 지난한 삶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생활

용품으로 가득 차 있고 화장실은 간단한 빨래와 수납공간, 몸을 씻는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없고, 화재 및 누전 등으로 생활 안전

이 심각한 수준이다. 주방 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휴대용 가스버너로 식사를 해

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화재 위험이 높고, 정상적인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일부 모텔은 복도와 계단의 다양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주거 공간인 각 호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어 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도 비주택 거주민들의 여가 공간, 운동 공간, 커뮤니

티 공간 등이 없고 상가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이 인권도시 광주에서 의도

하지 않게 도심 속에 가난한 자들의 유배지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다. 이제 인권도시 광주가 

가난한 자들의 유배지인 이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유배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애하고 환대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비주택 거주자들이 위험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고연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인권적 차원에

서 이들의 주거권을 비롯하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

다. 먼저 지원조직을 만들어 비주택 거주민들을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주거 상향 및 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실행하

여야 한다. 다만 주거권과 이들의 생존권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존의 복지적 시혜 방식이 아

니라 그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면서, 그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는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원

하는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병들고 나이 들어서는 

가난의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애와 연대로 이들에게 진정으로 환대하는 시민사회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권도시 광주이다.


